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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번 투약’ 골관절염 개선

포스텍과 신풍제약이 주사 한번만으로 1년 이상 증

상을 줄이고 치료까지 가능한 골관절염 치료제를

개발, 임상3상 시험 승인을 획득했다. 

26일 포스텍에 따르면 한세광<사진> 포스텍 신소

재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신풍제약과 공동연구를

통해 체내에서 분해속도가 조절되는 골관절염 치

료제인 ‘히알루론산 하이드로젤’을 개발했다. 

이 치료제는 동물실험과 임상1상 시험 결과 1년 이

상 분해되지 않고 관절에 남아 골관절염 증상을 크

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관절염 환자는 유전적요인,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 관절의 외상, 염증으로 인해 발생한

다. 

그동안 여러 히알루론산 골관절염 치료제가 개발됐지만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돼 효과가

지속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헥사메틸렌디아민을 가교제로 사용해 히알루론산의 카복실기를 가교 결합한

하이드로젤 형태로 만들었다. 

이 하이드로젤은 관절 부위에 남아서 천천히 분해되며 1년 이상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포스텍 한세광 교수연구팀 
신풍제약과 공연연구 개발 
임상3상 시험 승인도 획득 
히알루론산 하이드로젤’로 
체내서 분해속도 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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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교제로 사용한 헥사메틸렌디아민은 히알루론산의 카복실기와 정전기적으로 결합

가능해 생체에 적합하고 안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개발된 히알루론산 하이드로젤의 분해속도 조절 기술은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도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한세광 교수는 “히알루론산은 다양한 의료용 소재 중 생체적합성과

안전성이 가장 우수한 생체고분자”라며 “수술 후 유착 방지제, 화장품원료 등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해속도 조절 기술을 바탕으로 임상3상 시험을 성공적

으로 수행 하겠다”며 “혁신적인 골관절염 치료제로 상용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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